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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5

▼ 기획전시
안내

기증 가능 자료
▪ 사진 · 생활용품 · 문서 · 도면

▪ 소래포구 · 소래염전 · 수인선 관련 자료

▪ 남동의 생활과 문화를 담은 기록 등

 

기증 절차
▪ 상담 ▶ 자료 확인 ▶ 기증 ▶ 등록 ▶ 활용

 

기증자 예우
▪ 기증증서 및 감사패 증정 · 기증자 명패 · 전시 참여 등

당신의 추억이, 누군가에게는 지역의 역사가 됩니다.

소래사진관소래사진관 - 추억을 인화해드립니다.- 추억을 인화해드립니다.

2026년 소래역사관 기획전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기증유물展기증유물展

2026.7.28.   ~ 2027.4.30.
소래역사관 1층 기획전시실 

화                                   금

다음 사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기억도 소래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소래포구(1976년) 기증자_ 장영수 님(前소래어촌계 간사)

셔터를 누르다.

기억은 누군가의 기증으로 남습니다.

박물관의 역사는 특별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서랍 속 사진, 가족이 사용했던 생활용품, 오랫동안 간직해 온 그림과 기록.

평범한 일상은 시간이 흐르며 한 시대를 기억하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소래역사관은 주민들의 따뜻한 기증을 통해 지역의 기억을 모으고,

그 기억을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인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사진과 생활사 유물, 미술작품, 염전 기록, 협궤열차 사진 등을 통해 

소래와 남동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는 기억 여행입니다.

추억을 인화하다.

사진 속에는 시간이 머물러 있습니다.

포구를 오가던 새우잡이배

철교를 천천히 건너던 협궤열차

햇볕 아래 반짝이던 소금밭

가족의 하루를 함께했던 생활용품

월급봉투 한 장에 담긴 한 달의 삶

모두 평범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에서 오랫동안 간직되었고, 기증이라는 따뜻한 마음을 만나

오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억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전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사진 속 풍경을 만나고, 유물에 담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 속에서 당신의 추억도 함께 인화될지 모릅니다.

모친 사용 생활사 자료

기증자_최병관 님(사진작가)

소래포구 앞 부녀 
기증자_김순덕 님 / 출처 : 남동문화원

휴선(1981년) 기증자_ 이형구 님                (前부산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명예교수)

소래역 플랫폼과 수인선 협궤열차(1980~90년대) 
기증자_ 강준희 님(사진작가)

월급봉투(1986~2007년) 
기증자_ 황운숙 님

소래역 앞 가족사진
기증자_ 김난희 님/ 출처 : 남동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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